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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주일학교� � 
학생수� 많아지는� �7가지� 이유� 

2016년은 아주사 대부흥 110주년 

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4월 9일(토) 

LA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간

한인 인도 특별순서 마련돼

1. 일주일 중 가장 신나는 시간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2. 주제의 핵심 이해시키기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

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주제 선별이 중요하다.

3. 구체적 물건 통한 핵심 설명

아이들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컵 두 개를 보여 주면서 말한다. 

“하나는 식초고 다른 하는 물이

예요”

4. 매주 새로운 시도하기

매주 다양한 대회와 성경 퀴즈 

게임을 준비하고 상을 준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5. 동일한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주제와 상관없

이 똑같을 때가 많다.

6. 하나님 사랑에 중점두기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에 중점을 둔다. 

7. 종교 외의 것도 다루기

글쓰기와 일기, 시회성 지도 등 

종교 이외의 것도 가르친다. 

한인세계선교대회…제�8차�K�W�M�C선교대회� 앞두고�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제8차 KWMC 대회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이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 한인교회 세계 선교에 큰 도전 줄 것 ”전 세계 한인선교의 올림픽이

라 불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가 

30년 만에 그 행사 장소를 시카

고에서 LA로 옮겨 열린다. 

4년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

협의회(KWMC)가 개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항상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개

최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개최지

를 서부인 LA로 옮기게 됐다. 

매년 7월에 열리던 일정도 6월 

초로 앞당겨진 상황이다. 

이 행사를 3개월 정도 앞둔 상

황에서 뉴욕 본부의 사무총장 고

석희 목사가 LA를 방문해 이 행

사를 소개하고 남가주 한인교회

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

했다.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

자회견에서 고 목사는 “선교사들

의 요청에 의해 행사 장소를 중서

부에서 서부로 옮기게 됐다. 익숙

한 시카고를 떠나 미답의 황무지

와 같은 서부에서 행사를 여는 것

은 우리에겐 일종의 모험과 같다. 

그러나 그 동안 행사를 열던 휘튼

대학교보다 최대 수용 인원 및 숙

박 시설 등 여러 가지 조건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는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강사들이 전체 집회

와 각종 선택 강의 등을 이끌게 

된다”면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참석을 

권했다. 

이 대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도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

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아주사 대부흥 …다시 한 번 더 

◐

◐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이 110

년이 지난 2016년, 다시 한 번 대

부흥을 갈망하는 중보기도자 수

만 명이 오는 4월 9일 로스앤젤레

스 메모리얼 콜리세움(Los An-

geles Memorial Coliseum,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에서 대형 기도집회를 개

최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더 콜(The 

Call) 측은 한인교회들을 이 집회

에 초청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8

시 10분까지 40분간 한인들이 인

도하는 특별 순서로 배정했다. 

더 콜은 지난 2000년 워싱턴

DC에서 수천 명 청년의 금식기도 

운동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지속

해서 수만 명 규모의 중보기도 집

회를 열어왔다.

이 단체 대표 루 잉글 목사는 

1980년대부터 체 안 목사(Har-

vest Rock Church)와 함께 사역

하면서 미국의 청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에 올인해 왔다. 

이 단체는 아주사 대부흥이 

110주년을 맞이한 2016년, 그 당

시의 부흥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뜻에서 ‘아주사 

나우(Azusa Now)’란 연합중보기

도회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시작

돼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대규모 전도집

회 및 치유집회로 연결된다. 실제

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집회

라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 중 행

사의 첫 시간을 한인들에게 맡기

며 한인들이 전체 행사를 이끌어 

달라 부탁했다. 

지난달 29일 나성순복음교회에

서 열린 설명회에 참가한 루 잉글 

목사는 한인교계에 대한 깊은 신

뢰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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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WEA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기도해 달라”

 [1면으로부터 계속] 루 잉글 목사

는 “금식과 기도로 부흥한 한인들을 

보면 질투를 느낄 만큼 부럽다”면서 

“미국에서의 부흥은 이제 선택의 문

제가 아니다. 금식과 새벽기도의 은

사를 가진 한인들이 그 은사를 사용

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1월 20일 메

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설명회에

서 다민족 교계 지도자 520명과 함께 

행사를 소개받고 긴급하게 한인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당시 이 설

명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 40

여 명은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

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희

민 목사를 명예대회장, 신승훈 목사

를 대표대회장, 진유철 목사를 상임

대회장, 김영길 목사, 박성규 목사, 민

승기 목사, 엄규서 목사 등을 대회장

으로 준비위를 구성했다. 

박희민 명예대회장은 “2004년 빌

리그래함 LA 전도대회 때부터 지난 

11.11.11 로즈볼 다민족 기도회 등 

한인들의 기도 열정이 주류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에도 다민

족 중심 기도회에 한인들이 초청받

았다”고 설명했으며 이성우 준비위

원장은 “이 행사에서는 한인들이 찬

양을 인도하고 30분간 6명의 목회자

가 나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다. 그

러나 이 기도 시간에 아주사 대부흥 

110주년을 기념하며 한인교회 지도

자 110명이 단상에 나와 중보기도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공식 수용 

좌석은 9만3천여 석이지만 주최 측

은 최대 수용인원을 12만 명으로 잡

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8천 

명이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한인 준

비위에 따르면, 한인들은 새벽기도

회를 각자의 교회에서 간단히 마친 

후, 교회 버스나 카풀로 이동해 이 행

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인 준비위

는 3월부터 교회들에 한글과 영어로 

된 포스터와 전단을 배부하고 참여

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한인들이 또 

다시 초청받은 것과 그 중에도 행사

의 시작 부분을 맡게 된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이 행사의 중요한 초점은 

전도에 있다. 더 콜은 오는 4월 9일 

기도회 행사 가운데 오후 4시부터를 

전도집회 형식으로 기획해 놓았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날인 3월 28일

부터 4월 8일까지 플러드 LA(Flood 

LA)라는 총력 전도 활동을 도시 곳

곳에서 펼친다. 이때 전도된 이들을 

아주사 나우에 초대해 결신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행사를 알리는 설명회에는 정

시우 명예회장, 이주철 총무 등 남가

주교협 관계자들, 민승기 회장, 신현

철 총무 등 OC교협 관계자들, 최문환 

장로, 김인화 간사 등 미주성시화운

동본부 측 인사들, 박종술 간사, 이기

송 간사 등 KCCC 인사들, OC기독교

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 청년 부

흥운동 HYM의 더글라스 김 대표, 남

가주한인목사회 전 회장 정종윤 목

사, 라인인더샌드 다민족 기도회 한

인 코디네이터 출신의 전두승 목사, 

KCCD의 임혜빈 대표, 팜스프링스한

인교회 최승목 목사 등 50여 명의 한

인 지도자가 참석했다. 

진유철 상임대회장은 “한국과 미

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평양 대부흥

이나 아주사 대부흥에 참여했던 사

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당시에는 알

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친가지

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

기고자 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OC한인들 3·1절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개최”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지도자대회(Interna-

tional Leadership Forum 2016·이

하 ILF) 개회예배가 지난달 29일 오

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WEA 대표단과 대한민국 

교계 및 각계 지도자들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WEA가 주최하고 WEA세계지

도자 한국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WEA ILF는, 개회예배를 시작으

로 ‘Partners in the Gospel(복음 안

에서의 동역, 빌 1:4-6): Build His 

Church’라는 주제 아래 3월 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전 세계 WEA 관련 지도자 120여 

명(국제이사 7명 포함)이 참석하는 

ILF는, 매년 한 차례 모여 사업 경과 

보고 및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방향

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지상대사명’(Great Com-

mission)의 완수와 긴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이미 진행된 2월 

27-28일 사전회의와 이날 개회예배 

및 환영만찬 이후, 3월 4일까지 분과

별 전략회의가 진행된다. 3월 2일 판

문점(DMZ) 견학, 3일 국가조찬기도

회 참석, 4일 폐회 오찬 등의 일정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지도자대회 결

과물을 문서로 채택·발표한다. 

이강평 목사(WEA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환영사, 유영식 목사(기독교한국침

례회 총회장)가 대표기도, 이경숙 회

장(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성경봉

독한 후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회장)

가 ‘복음의 능력(마 28:18-20)’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WEA ILF 기간 동

안 전 세계에서 참석한 지도자 여러

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

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대회를 

통해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

심을 힘써 지키게 되길 희망하고, 주

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

길 바란다. 한국 모든 복음주의 교회

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해 기도와 후원을 해 왔다”고 말했

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

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

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세계교회

가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WEA에서는 총무 에프라임 텐데

로 감독(Efraim Tendero)과 국제

이사회 의장 엔다바 마자바니 목사

(Ndaba Mazabane), AEA 사무총장 

리처드 하웰 박사(Richard Howell) 

등이 감사를 전했다.       

이대웅 기자

WEA세계지도자대회 …2월 29일~3월 5일, 서울서 열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들이 3·1

절을 맞이해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OC교협과 민

주평통OC-SD 지부가 주최하고 OC

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기독교평

신도연합회, OC한인회가 후원하는 

등 이 지역 교계, 사회 단체가 연합한 

가운데 진행됐다. 

1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는 예배와 국민의례, 특

별기도회로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OC교협 이사장 민

경엽 목사가 “죽으면 죽으리라(에

4:10-17)”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우리 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독립을 위해 헌

신한 분들 위에 서 있다”면서 “3·1절

을 맞이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

의 사람, 다니엘, 에스겔처럼 다른 이

들의 갈함을 해소해 주는 사람, 한나

처럼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사람이 

되자”고 도전했다.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청빙 가결 ”  

부산의 대

표적 대형교

회인 호산나

교회가 지난

달 28일 공동

의회를 열고 

새 담임 유진

소 목사(ANC

온누리교회) 

청빙을 가결했다.

유 목사는 연세대 철학과와 장신

대 신대원을 거쳐 서울 온누리교회 

부교역자, 두란노서원 원목과 사역

팀 담당 등으로 사역했다.

호산나교회는 지난 2011년 최홍

준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홍민기 목

사가 부임했다. 그러나 홍 목사는 개

인사정으로 지난해 사임했다. 
1일 오후 은혜한인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3·1절 기념예배가 열렸다.

유진소 목사. 

“아주사 대부흥 다시 한 번 더”
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통해…플러드LA 전도 집중할 것

국민의례 시간에서는 미국 국가와 

애국가, 3·1절 노래 등을 샬롬여성합

창단의 인도로 함께 부르고 권석대 

민주평통 회장, 민승기 OC교협회장

이 인사말을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평

화 통일을 위해, 탈북민의 안전과 북

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영적 도덕적 회복을 위해, 차세대 정

체성 회복과 신앙계승을 위해 기도

했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우리의 소

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

쳤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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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 반드시 누려라”

[1면으로부터 계속]한기홍 목사

는 “4300여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1300여 교회가 남가주에 위치해 있

어 이미 세계 선교계에서 서부 지역 

한인교회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교회의 세

계 선교에 불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회

복이란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

고 이것은 곧 선교의 회복이다. 교회

에 선교의 불이 붙게 되면 한인교회

와 미국교회까지 살게 될 것”이라 말

했다. 특히 한 목사는 “선교사들에겐 

재충전의 기회, 목회자들에겐 지역

교회의 선교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

회가 될 것”이라며 서부 지역 한인교

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의장 이승종 목사는 “환태평

양 시대에 미주 서부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전망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1200-1500

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목회자나 평신도는 

약 4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최 측은  또 이런 점에서 이

번 대회에 남가주 한인 목회자와 성

도들이 대거 참석해 선교에 도전받

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로랜 커닝햄 목사

(YWAM 총재), 오대원 목사(안디옥

커넥션 대표), 폴 애쉴만 박사(CRU 

대표), 마이클 오 박사(국제로잔운동 

총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인 중에도 한기홍 목사(은혜한

인교회),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

일장로교회), 이동휘 목사(바울선교

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호성

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정인수 목

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등이 강

의를 맡는다. 또 200여 개의 선택강

좌와 선교포럼에서 선교 전문가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6일(월)부터 10

일(금)까지 열린다. 어린이 선교대회

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젊은 부부들

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 

이 대회에 앞서서는 6월 3일(금)부

터 6일(월)까지 제15차 한인세계선

교사대회와 한인선교사자녀대회가 

열린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kwmc.com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김준형 기자

이영환 목사 초청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림' 세미나가 열렸다.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세미나 열려

장자권 회복 운동을 펼치는 이영

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애너

하임에 위치한 UBM교회에서 '그리

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

녀의 권세 누림' 세미나를 인도했다.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 동부와 시

카고 등에서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

하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이영환 목사는 낮은 자존감과 열

등 의식에 빠져 “시골에서 30명만 목

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를 “오직 말

씀목회, 기도목회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장자권은 장자의 권세를 말한

다”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들어 “예

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된 것만 강

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잊고 산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곧 장

자”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내가 진

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각한 질문

을 던지고 만약 자녀가 맞다면, 자녀

의 권세를 누리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2일 저녁 세미나에서 야

베스의 기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

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

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들

어쓰셨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

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달라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야베스

의 기도처럼 감사와 회개, 명령과 선

포, 결단의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이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올

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정

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 한인교회 세계 선교에 큰 도전 줄 것 ”
한인세계선교대회…제�8차�K�W�M�C선교대회� 앞두고�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 세금 보

고 관련 무료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

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은혜 한

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 의 

GL2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

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

심이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에로 사항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영리

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영리 단체는 매년 5월 15

일까지 IRS Form 990 이라는 Fed-

eral 세금 보고와 CA Form 199 이라

는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을 신고  

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를 준비하거

나 운영하는 분들에게 세금 보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IRS에 의하면 3년 이상 보

고 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 단체 자격

을 상실할 수 있다.

이번 무료 강의를 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담당 교

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강의 일정은 2차례에 걸쳐서 이루

어지며 1차는 3월 11일, 2차는 4월

1일이다. 1차는 설립과 면세신청 및 

혜택 위주로 강의가 되며 2차는 비영

리 운영 및 회계, 세금 보고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강의 내용

1. 비영리 단체의 의미와 혜택

2. 비영리 단체의 종류

3. 비영리 단체의 설립절차

4. IRS 및 California State 면세 신청

5. USPS 비영리우편요금 신청

6. 도네이션 및 후원자 관리  

7. 홈페이지 및 E-mail 지원

8. 비영리 단체 회계 관리 및 

   연간 세금 보고

9. 비영리 단체 운영과 변경

10. 질문과 응답

 

◈시간 및 장소

1. 일정: 1차-3월 11일(금)

             2차-4월 1일(금)

2. 시간: 오후 1시30 – 3시

3. 강사: 제임스 구 교수

4. 장소: Grace Library GL2 강의실 

5. 주소: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내)

6. 문의: 714-393-4595(센터)

             714-515-5431(도서관)

비영리 단체 설립 및 면세·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 안내   

 한인기독교 상담소 'Happy Together' 세미나  

월드미션대학 부설 한인기독교 상

담소에서는 3월 8일(화)부터 4주간

에 걸쳐서 “Happy Together” 세미

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다

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

노나 우울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진

짜 이유들을 발견하므로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다루게 된다. 건강한 감정표

현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

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다. 

-주제: Happy Together

-일정: 3월 8일, 15일, 22일, 29

-시간: 오전 10시 30-12시 30)

-등록비: 10불

-장소: 한인기독교 상담소 509호

-주소: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문의: 213-738-6930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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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3·1절 기념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이 독립 정신을 기리며 만세삼창

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라흥채 

목사 초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미나가 1일-2일 양일간 한미장로교

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라 목사는 창세기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도표로 정리해서 목회자들에게 전달

했고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의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

로 강의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가야만 구원의 길

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제 우리 앞

에는 수많은 환란과 역경이 기다리

고 있다. 목적지를 알 때 최선을 다해

서 갈 수 있다”며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길 요청했다. 

뉴욕제자들교회 담임인 라 목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기업

에서 근무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1996년 뉴욕제자들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목회하고 있으며 

제9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예배

와 음악회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로 지난달 27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

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 수익금은,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

지 못한 한인 커플들의 단체 결혼식

인 ‘사랑의 결혼식’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목사회는 오는 5월 28일(토) 

중앙루터교회에서 이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엄규서 목사회장은 “목사회는 지난 

49년 동안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께 예배드려 왔다”면서 “선조들의 

민족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이날을 기

리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지려 한

다”고 강조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

금 전액이 사랑의 결혼식 후원에 사용

되는 것에 대해 엄 목사회장은 “가정

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한인들

의 생활이 안정돼 건전한 사회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회에 앞서서 드린 3·1절 기념

예배에서는 엄 목사회장이 사회를 맡

은 가운데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

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후, 미주 3·1여성동지

회 홍순옥 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

했다. 이어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

세 삼창을 불렀다.

음악회에서는 영엔젤스콰이어, 에

버그린여성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

단, LA크리스천싱어즈, 한아름찬양율

동팀, LA남성선교합창단, 한아름합창

단, 소프라노 최정원, 올개니스트 이혜

경, 클라리네티스트 백철, 테너 오위영 

등이 연주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97주년 3·1절 기념 행사”

 라흥채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열렸다.

3·1 절 기 념 예 배  및 사 랑 의  결 혼 식  후 원  음 악 회

라 흥 채  목 사  초 청  세 미 나 이 성 자  사 모  초 청  영 성  세 미 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남가주한인목사회 엄규서 회장(좌)이 라흥채 목사(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 다양한 책

을 저술했다. 특히 뉴욕, 달라스, 휴스

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과 중국, 러

시아, 캐나다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목

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

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 사모들을 위한 영

성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

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일-2일

까지 양일간 이성자 사모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사모도 목회자다”란 

주제로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의 대표적 부흥사 중 한 명인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의 아내인 이 사모는 이번 기간 동

안 사모들에게 목회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요청했다.

이성자 사모는 “사모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적인 사명자로 부

르심을 받았기에 목회자에 버금가

는 삶의 자세가 당연히 요구된다”

고 전했다. 

 이 사모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서 18절을 인용해 목회의 진정한 의

미를 조명하고 목회자와 사모에게 

요구되는 목양의 자세를 설명했다. 

특히 사모에게는 순종의 미덕, 사

랑의 역사, 기도의 정성 등이 필요하

다고 했다.

그는 “누가는 바울의 목회를 돕기 

위해 의사직을 포기했다”면서 “사모

도 누가처럼 남편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데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돕는 배필, 순종의 모범, 기도 우

선의 모범이 되고 탐욕으로부터 자

유로우며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신문고(申聞鼓), 꿈의 사람

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모는 인천교대, 총신대 신대

원, 연세대 연신원 등에서 공부했고 

인디애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

종 평화의동산 부원장으로 있으면

서 국내외에서 사모 세미나로 사모

들을 격려하고 있다.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라흥채 목사.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성자 사모.

사모도 목회자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

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

수님께서는 동정 탄생하셨습니다. 공생

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

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

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

고 죽임 당하시기로 구약에서부터 작정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1. 로마 군병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 십자가

에 달려 하신 말씀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추

궁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로마 군병의 사형 집행이 자신들이 원

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

수님께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 회개한 강도의 구원 선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강

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

원해 달라!’며 빈정댔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

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질책했

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벌을 받

아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우

리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

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

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며 죽어 가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쓰

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

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

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

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달리셔서 아래를 바라보니 어머니 마리

아가 울고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육신의 아

들로서 못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제자 요한

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본문 26절에 “여

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제자 요한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은 마리아

의 언니의 아들이어서 생질이 됩니다. 하지

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아들로 생각

하여 요한의 효도를 받으며 살라고 하신 것

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시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겨 지극

정성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

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체

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

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간

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

보고 믿지도 않고 지옥 길을 고집하는 부모

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시

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최상의 

효도입니다.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제 구 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는 뜻이라”(마 27:46)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의 불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

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실 이

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평이 아

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러

운 부르짖음이 말씀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

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은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

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

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신 포도주를 거절하심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해

융이라는 스펀지와 비슷한 것을 막대기 끝

에 달고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를 몰

약 탄 신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는 마취제 역

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

절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

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

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

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고 가시

기 위해 마취제마저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마음 깊이 회개해

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하나

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

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기회 앞에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며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예수님과의 좋

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

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는 본문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이

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

를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회개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 이루

셨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

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

로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인생

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

을 거쳐 하늘나라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

아 들어가게 됩니다. 

7.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

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

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

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

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

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 영원

한 생명을 얻을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게 됩

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자신

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

면서도,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에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셨습니다. 이

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만 충성 봉사하는 주의 자녀

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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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 음 19 :26 - 3 0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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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앞으로 한국에 개신교회는 하나의 

교회, 즉 교파 구별 없이 단일한 교회

를 설립한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 

단순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경주했다. 언더

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

부 총무 브라운(Arthur Brown)에게 

한국에서 단일교회 건설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써 보낸 일이 있다. “한국

에서 ‘연합교회’(Union Church for 

Korea)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한국

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로교인

들은 하나의 교회 설립을 위해 모두 

연합해야 한다.”   

여러 선교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개신교복음주의선교협의회가 계획

한 일들이 많았다. 그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한국에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to have but one evangelical 

Church in Korea)였다. 이 협의회는 

단일교회 구성을 위해 장로교와 감

리교가 연합하여 노력하던 중, 1904

년에 하나의 결정을 했다. “때가 오면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설립한다

는 것이 본 회의 결의다. 이 교회 이

름은 ‘대한예수교회’다. 연합은 찬송

가와 교회 신문 등을 출판하며, 가을

에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이 모인다. 

이 계획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

더라도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그리고 

복음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이 연합 정신은 1905년 서울에서 

모인 선교사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

든 이들이 열정적으로 표했고, 동년 

8월에 서울에서 모인 같은 모임에

서도 ‘하나의 연합교회’(One Union 

Church)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표

출됐다. 

1905년 이 일을 줄기차게 주도했

던, “초교파주의의 열렬한 추종자” 

언더우드는 그 목표에 대한 염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유능하

고 잘 훈련된, [그리고] 철저하게 헌

신적인 토착적인 목회, 분파적이 아

니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

에는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성공

회 교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스구

디아인도, 자유자나 매인 자나 할례

자나 무할례자가 구별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일 

뿐인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

신한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큰 팔

로, 한편으로는 중국에, 다른 한편으

로는 일본에 그 세력을 펼쳐, 편견을 

줄이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여 한국이 그 이웃들과 더불어 어

린양을 영원히 찬양하며, 왕 중 왕이

며 만주의 주님을 드높이는 기독교 

국가의 거대한 원(圓)을 이루는 세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본다.” 

같은 해에 언더우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들은 

[장·감] 신앙 선언이 다르고, 예배 

의식도 다르고, [예배] 방법이 다르

고, 교회 정치도 다르지만, 그들의 진

정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

은 “한국의 복음화”다. 한 믿음과 소

망, 한 아버지, 한 구주, 한 영 하나님

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구하기 위

해 한 가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

라 한 연합된 기독교회를 한국에 건

설함으로 그들의 일치된 신앙을 보

여 줄 때가 곧 올 것이다.“

개신교복음주의선교협의회가 해

야 했던 일은 교육, 의료, 문서, 그리

고 출판 업무가 다 포함돼 있었고, 이 

일들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하나

의 교회 설립을 위한 전초 작업이었

고, 최종 목표는 한국에 하나의 교회

를 세우는 일이었다. 

1905년에 하나의 교회 구축을 위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단

일교회 설립 의지에 대해 장·감 두 

교회는 같은 해에 “한국 민족교회

의 설립의 때가 차면, 그 이름을 ‘한

국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로 명명(命名)하기

로 결의했다.” 또 두 교회는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여 연합이 이루어져, 

어린 한국 교회가 기독교권을 이끌

어 주님께서 일치를 위해 기도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하자고 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단일교회의 설립은 실패했

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

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사들

을 파송한 본국 교회의 비협조 때문

이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남

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연합교회 모색

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반

문을 제기했다. “교회 연합을 제안하

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국 기독교

의 정체(政體)는 어떤 것이 될 것인

가? 새 교회 신조는 무엇을 포함할 

것이며, 이 나라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적 차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하여 미국 남장로교회는 한국

에서 연합교회 문제는 후일 논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한국 선교사들에게 공한을 띄

웠다. 공한에, “후일에 여하히 타 교

회와 연합하여 자유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하나, 지금은 유안(留案)하는 

것이 위호(爲好)”하다 기록했다.

1962년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조지 브라운(G.T.Brown)은 이 연합

의 실패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지

적한 바 있다. 첫째 이유는 [선교사

들] 모국 교회들의 비우호적 태도였

다. 특히 감리교회는 한국에 와서 장

로교회와는 달리 남·북 감리교회가 

각각 교회를 설립하여 감리교회 자

체 내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이유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의 연합에 대한 열의 부족이다. 여러 

장로교회 선교부들이 독립노회의 조

직으로 인해 연합에 대한 기선(機先)

을 잃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에서 연합교회 문제를 논의했고, “이 

문제는 1907년에 독립노회를 조직

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결

론을 내렸다.

1912년 장로교회가 총회를 구

성한 후 협의회의 이름을 ‘General 

Council’에서 ‘Federal Council’로 바

꾸었다. 또한 헌장에도 더 이상 교회

연합(Church Union)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지 않아, 결국 한국에서 단

일교회 형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선

교사들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남인도교회

나 중국교회가 성공한 단일교회 형

성이 한국에서 실패한 것은 뼈에 사

무치는 한이 아닐 수 없다.

김 인 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일치 운동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크

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

험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

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가 가

듯이, 나무에 잎사귀가 맺히고 다시

금 떨어져 한 해가 가듯이 지금 경험

한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미래가 다시금 현재로 흘러오는 일

상의 반복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

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

한 시간을 말한다. 특별히 하나님께

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에

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부과하신 

시간들을 통틀어서 카이로스라 한

다. 이 카이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시

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도 그 과

거의 시간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

아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개입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현재

의 시간에 부여하신 생명의 역사가 

과거에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올 미

래에도 미치고 있다. 그 카이로스의 

최정상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이전의 모든 인간, 그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이

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신약

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미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이라는 생명의 능력은 그 이전의 모

든 사람에게,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

게 늘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십자가는 과거의 흘러간 한 시간에 

있지만, 결코 죽은 시간이 아니라 카

이로스,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와 개입 속에서 그 영향력이 계속되

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016년

을 살고 있는 우리가 2천 년 전에 이

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

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다. 분명히 확신한다. 십자가와 부활

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생명의 

능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된다. B.C는 Be-

fore Chirst의 약자이다. A.D는 Anno 

Domini라는 라틴어의 약자로, in the 

year of our Lord(우리 주님의 시대

에)라는 뜻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역사의 의미가 풀리고, 시대의 의

미들을 해석할 수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

을 이길 길이 없다. 살인과 폭력, 전

쟁과 기근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뒤

덮고 있다. 가장 잘 산다는 미국과 서

방에는 테러와 차별, 동성연애와 세

속주의가 판을 친다. 어느 곳 하나 우

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없고, 역

차별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

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

야 한다. 아무리 이 시대가 패역하고 

완악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를 주관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순

간이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는 카이

로스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살면서도 늘 눈물로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

국이 신냉전 시대의 격랑장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정치적인 어려움과 위

기 상황을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

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

이 우리에게 있다. 역사의 주인공 되

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실 때,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의미 있는 생명의 현장 

곧 카이로스의 현장이 될 것이다. 이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력 있

는 자의 지혜가 아닐까.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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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제97주

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가 28일 오후 5시 종교교회(담임 최

이우 목사)에서 한국교회평화통일

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상대 목사의 인도로 먼저 열

린 예배에서는 이경숙 권사(대한민

국국가조찬기도회장)가 대표기도

를 하고, 이어 구자우 목사(한국장

로교총연합회 총무)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

합회 대표회장)가 "진리와 자유"(요

8:31~32)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제

시대 한국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

교인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몸

을 던져 한국 독립을 위해 헌신·희

생했다"면서 "진리된 예수를 만나

면 거짓과 타협치 않고 정의를 실

천하면서 바른길로 가게 된다"고 

했다.

설교 후에는 소강석 목사(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3·1

운동의 바람, 다시 일으키자"며 메

시지를 전했고, 이어 참석자들은 합

심기도(유만석)을 하면서 "3·1기독

교운동 정신계승을 위해"(이혜훈)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

해"(이호영) "동북아의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길원) 기도했다. 

2부 기념식은 최이우 목사(한국

교회평화통일기도회 실무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먼저 김삼환 목

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대표

회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조일

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한국교회 지도

자들이 '독립선언문'을 교독했으며, 

'3·1절 한국교회평화통일 비전선언

문'을 낭독했다. 또 참석자들은 함

께 3·1절의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

현 작곡)를 불렀으며, 전용재 감독

(기감 감독회장)의 인도로 만세삼

창을 한 후 감삼환 목사의 축도로 

행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하나됨, 그 연

장선상에서의 남북평화통일을 소

망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었던 독

일교회와 같이 "평화통일 그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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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 다시 새롭게 되살려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드려

한국 기독교 원로목회자들이 3·1

절을 기념해 순교 현장인 제암교회

(경기도 화성 소재)를 찾아 뜨겁게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이

사장 임원순 목사)는 제97주년 3.1운

동을 맞아 '순국 및 순교자 기념 원

로목회자 특별기도회'를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에서 2월 29일 오전 

11시 4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과 함

께 진행했다.

이 단체 상임대표회장 김진옥 목

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총재 한은수 감독이 '나의 간절한 기

대와 소망(빌 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한국기독교원로목사

회(한기원)의 최복규 증경회장이 대

표기도했으며, 강만원 증경회장과 

조석규 사무총장, 백승억 공동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

협의회 신언창 회장이 '나라의 안정

과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핵 포기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한기원 사

역을 위해' 특별기도했고, 한기원 김

성진 증경회장이 축도했다. 

한은수 감독은 설교를 통해 "바울

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데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즐거움

과 기쁨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었다"

며 "우리가 이제라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으며, 어디에서나 담

대하고,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길

을 걸어가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2부 3·1절 기념행사는 한기원 문

세광 대표회장의 감사 인사, 제암교

회 강신범 원로목사의 교회 소개, 한

은수 총재의 감사패 전달, 한기원 김

영백 증경회장과 이상모 명예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으로 

진행됐으며, 만찬을 위해 한국기독

교스포츠총연합회 송용필 대표회장

이 기도했다.                송경호 기자

“나라위해 하나되어 기도하자”

“새 학기 앞둔 다음 세대…예배와 기도로 준비”

원로목회자들 순교 현장서…3·1절 기념 특별기도회 개최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2월 라이즈업 워십을 지난

달 27일 여의도순복음강남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집회는 새 학기를 앞두

고 수도권 연합으로, 1천 명 이상의 

다음 세대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

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

는, 라이즈업워십밴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스태프들이 4주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 새벽 서울 강

남역에 모여 기도했으며, 오전과 오

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교회들을 방

문해 집회를 소개하면서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받았다.

이날 찬양을 인도한 라이즈업워십

밴드 리더 이동호 선교사는 "중·고

등·대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하나님

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캠퍼스

와 학교 현장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

고 있다"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

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기도회 후에는 이동호 선교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대웅 기자

본당을 가득 메운 청년과 청소년들. ⓒ라이즈업 제공 

1천여 명 학생들 모인 가운데… 라이즈업 워십 개최

“일어나라 한국이여”
제26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열려

제26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일어나라, 한국이여! 민족화합으

로!"란 주제로 1일 오전 삼성제일교

회(담임 윤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윤성원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

에서는 주대준 장로(한국직장선교연

합회)가 대표기도를 하고, 마희자 권

사(한국해비타트)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마라에서 엘림으로"(출15:22~27)

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선희 장로(C-

LAMP)의 인도로 "한반도의 평화 정

착 및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되게 하

소서" "다문화 및 탈북자 인권 보호,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 안정을 위하

여" "민족화합으로 국민대통합을 이

루는 초일류대한민국을 위하여" 함

께 기도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다문화 성도들

과 함께 이인수 장로(건국대통령 이

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의 인도로 만

세삼창을 외쳤으며, 예배는 박만희 

사령관(구세군)의 축도로 모두 마무

리 됐다. 

한편 예배 후 이어진 특별 세미나

에서는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

회)가 "나라의 발전은 3·1운동 정신

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정

근모 장로(민족화합기도 후원회)가 

'민족화합주간 선언문'을 발표하기

도 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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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의 3개 기독교 교단이 성명을 

통해 “일치를 위한 대화에서 승리의 진보

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

르면, 북미성공회(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 ACNA)와 루터교 미주리

총회(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LCMS), 루터교 캐나다총회(Lutheran 

Church-Canada, LCC) 대표들은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한 끝에 지난달22일 

‘일치와 대화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

했다. ‘더 가까운 친밀함에 관하여’라는 제

목의 이 보고서는 이 3자 간 대화의 진전

을 기록하고 있다. 14페이지 분량의 이 보

고서는 성공회와 루터교 간 교리적 공통점 

등을 요약한 것으로, 삼위일체, 예수 그리

스도의 신성, 성경의 영감, 원죄, 칭의, 세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ACNA는 “이 보고서는 LCMS·LCC를 비

롯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ACNA의 숙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됐으며, 앞서 수 년간 우리 

관계성의 속성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전했다. 이

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리, 예배, 찬

송가, 헌신적 지원, 기독교적인 삶 안에서 

가진 공통성의 넓이와 깊이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ACNA 폴리 비치(Foley 

Beach) 대주교는 3개 교단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고 

있는 이때에, LCMS와 LCC가 만든 ‘성경

적 진리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어 신선했

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들에 대해 동의하

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미를 복

음화하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을 나누고 싶

다”고 했다.

비치 대주교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앞에 높인 가장 도전적 

과제 중 하나는, 각각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뤄가는지 경험하는 것”이

라면서 “ACNA는 사제나 신부, 사도권을 

계승한 부제들을 통해 말씀과 성찬을 진행

하고, 루터교는 임명된 목사의 사역을 강

조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에 깊은 공통의 유대감을 발견하

고, 앞서 언급한 큰 일치의 방식을 기재하

게 되어 다소 놀랐다”면서 “함께 발견한 이

러한 것들을 주님의 선물로 여기고, 주께

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주적인 교회의 선

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뢰

하자”고 밝혔다. 

성공회·루터교 …6년간 대화 끝에 중간 보고서 발표

美남침례회 윤

리와종교자유위원

회 위원장 러셀무

어(Russell Moore)

는 “성경적인 성윤

리를 간과하는 것

은 기독교를 저버

리는 것과 같다”며 

전통적인 결혼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신자들과의 결혼

을 경계해야 한다

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앨라배

마 몽고메리 소재 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린 

‘교회와 성’ 컨퍼런스에 참석한 무어 위원

장은, ‘기독교인과 성윤리’를 주제로 한 기

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성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다. 목회자들은 비신자들이나 

성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의 결혼식

을 주례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서  뜻하신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믿는 자들은 비신자들, 예수 그리스

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과 결혼

할 수 없다. 비신자들의 맹세를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서 비신

자 가족들의 주례를 서 달라는 압박을 받

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

다. 비록 집사(교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본

다고 해도, 이러한 결혼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교인들의 자녀가 성적인 죄 가운

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결혼

식 주례를 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도 

말했다. 

무어 위원장은 “성경의 내용은 매우 분

명하다. 결혼은 복음이 흘러가도록 고안

된 것이고, 단순히 두 사람을 넘어서 하나

님과 그의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한 남

자와 한 여성 간, 일생의 신실한 연합’으

로서 결혼을 만드셨다. 불륜적 연합은, 그

리스도가 신부에게 신실하지 않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결혼에 담긴 모든 관계성

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

한 것이며, 이를 보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선한 디자인에는 회복

력이 있다. 성적인 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혁명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

무어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

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면서 “교회가 이러한 압박 속에 흔들리는 

이들을 외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경적 성윤리 간과는 배교 행위 ”
美남침례회 러셀 무어 위원장…교회와 성 컨퍼런스에서 동성결혼 비판

러셀 무어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또 고소당해”

또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

다가 동성애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케이스가 발생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주 작은 

마을의 기독교인 가정이 운영하는 베

이커리에서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성소수자(LGBT) 운동가

를 비롯해 성소수자 옹호자들에게 위

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케이크 

주문을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이들을 

고소해 큰 곤경에 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롱뷰

(Longview)에 있는 ‘컨스 베이크 

샵’(Kern’s Bake Shop)의 주인인 데이

빗 드롬(David Delorme)과 에디 드롬

(Edie Delorme)은 인근의 침례교회에 

다니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 자신

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동성커플인 

벤 발렌시아(Ben Valencia)와 루이스 

마르몰레호(Luis Marmolejo)가 결혼

식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요

청했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

며 평화롭게 베이커리를 운영해오던 

이들에게 큰 시험과 문제가 닥치고 말

았다.

에디는 폭스 뉴스에 “나는 그들에

게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동성결혼식

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할 수는 없다”

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신

념과 충동할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면서 “두 젊은 남성들에 대해 개

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

님을 영예롭게 하는 방법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에디는 이들에게 동성결혼식 케이

크를 제작해줄 수 있는 베이커 가게의 

목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동

성커플은 아무 말 없이 가게에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 동성커플은 이 문제

를 공론화시키고, 드롬 가족이 자신들

을 차별했다고 고소했다.

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후, 

드롬 가족은 성소수자들의 위협에 시

달리고 있다.

종교자유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First Liberty)의 마이클 베리(Michael 

Berry)는 “우리가 그들을 변호할 것”이

라면서 “드롬 부부는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기독교인 베이커리…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켰을 뿐 

“일치 위한 대화 진전 이룬 북미 3개 교단”

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정오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민종기 담임목사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강지원 담임목사

Bryan Kim D.M.D.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 헌

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

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에 어긋난다

며 소를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각

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F씨

(Mr. F)”와 “S씨(Mrs. S)”라고 밝힌 원고들

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에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내렸으며, 이에 

“동물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 하는 것”

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법은 이를 어길 경우에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2만 5천유로(2만7천850달

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지난달 16일 

“동물에게 성적으로 끌린다”고 주장하는 

두 원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성적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며 동물보호법의 수간 금지 조

항은 ‘합법적 목적’(a legitimate aim)에 부

합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혼한 기독교인 

학생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글을 페

이스북에 올렸다가 

퇴학당했다고 영

국 크리스천투데이

가 지난달 29일(현

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셰필드대학

교 사회학 박사 과

정에 2년째 재학 중

이던 펠릭스 엔골(Felix Ngole·38)은 최

근 학교 측에게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 그

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하다. 

엔골은 최근 자신의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글은 한 교수의 눈에 띄었고, 

엔골은 “사회과학부 학생평가위원회의 

청문회 결정에 따라 교수 과정 프로그램

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이 학

교 학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았다. 이 위원회는 그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될 사람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섰다

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그에게 “당신의 행

동은 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

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당신의 학생 기록

과 도서관 출입증 및 학교 컴퓨터 계정도 

삭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엔골은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에 항소

를 진행 중이며, 기독교법률센터(Chris-

tian Legal Centre)의 도움을 얻고 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기독교인의 사회 진출

에 대한 심각한 장애 요인을 만들었고, ‘기

독교적 신념에 대한 비밀 정책’과 같다”면

서 “이로 인해 초래된 광범위한 결과들과 

종교·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이 결과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나의 신념

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경적 이해와 주류 사상을 반영하

고 있다. 단순히 이 같은 이해를 개인 페

이스북에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

지사의 전문 영역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

는 일을 금지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엔골은 작년 9월에는 페이스북에 킴 데

이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다. 미국 켄

터키주 서기인 킴 데이비스는 동성 커플

들의 결혼증명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선

언을 했다. 당시 엔골은 킴 데이비스를 지

지하는 발언을 했고, 토론 과정에서 성윤

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설명했었다.

그는 “내가 지금 받는 대우를 보면, 영

국 대학생들이 관점과 신념을 검열당하

는 방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인적 

언급과 친구들 중 일부가, 그가 법·공학·

교육·사회복지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 봉

사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사용된

다면, 영국 내 자유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학은 학생이 전문적인 단

체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은 기관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기관들의 몫이다. 만약 대학교들이 학생

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면밀히 조사하

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할 때 

이에 대한 고지를 받고, 자신이 입학할 만

한 대학인지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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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학원생, 동성애 반대로 퇴학당해”

펠릭스 엔골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wiki

 “수간(獸姦) 문제 현실로 나타나”
獨 헌법재판소… 수간 위헌심판청구건 각하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침례식”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다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

을 전했다. 영국 배리섬, 트레지가빌(re-

degarville Baptist) 침례교회가 행한 이 

특별한 침례식은 후보자와 장소 등 모든 

면에서 화제가 됐다. 

카디프 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트레지가

빌 침례교회는 배리 섬 리조트, 2월 추운 

바다에서 청년 40명에게 침례를 행했다

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란과 아프가

니스탄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라고 한다.

침례 타임즈(Baptist Times)에 따르면, 

세례식은 한 달이 채 안되어 두 번째 행하

는 것으로 트레지가빌 필립 리스(Phylip 

Rees) 목사가 세례식을 주관하며 교회의 

리더들이 짝을 지어 침례를 행했다.

침례 후보자들은 핍립 목사를 통해 복

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들의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지지자들은 해변에서 물

에 나오는 이들에게 뜨거운 음료를 제공

했으며, 일부 참관자들은 이 세례식의 의

미를 묻기도 했다.

리 목사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 인

터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인 사랑을 무슬림들에게 전하는 큰 사역

을 맡아 왔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13년 

동안 무슬림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대

상으로 사역에 종사해 오고 있다.

리 목사는 이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를 전하는데 타협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집에 이란 젊은 부부를 초대해 함께 살

게 된 것에서 이 사역이 시작했다. 이것

이 촉매제가 되었다”며 “그리스도의 마음

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역이 얼

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 목사는 “새롭게 회심한 이들이 시내 

중심을 복음화 할 것으로 예상하며, 침례

식의 증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꾸준히 인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 목사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를 

통해 “야외 침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비공개 SNS에서 동성애 반대 …기 독 교 인 의  사 회  진 출 에 장애된다며 항 소

英배리섬에서… 다수의 무슬림 난민들에게 침례식을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류준영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송재호

이던 펠릭스 엔골(Felix Ngole·38)은 최

근 학교 측에게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 그

고 주장했다.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

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에 어긋난다

며 소를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각

독일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F씨

(Mr. F)”와 “S씨(Mrs. S)”라고 밝힌 원고들

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에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내렸으며, 이에 

동물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 하는 것”

결혼한 기독교인 

학생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글을 페

이스북에 올렸다가 

는 일을 금지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英 대학원생, 동성애 반대로 퇴학당해”
기 독 교 인 의  사 회  진 출 에 장애된다며 항 소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

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에 어긋난다

며 소를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각

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F씨

(Mr. F)”와 “S씨(Mrs. S)”라고 밝힌 원고들

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에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내렸으며, 이에 

“동물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 하는 것”

결혼한 기독교인 

학생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글을 페

이스북에 올렸다가 

퇴학당했다고 영

국 크리스천투데이

가 지난달 29일(현

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셰필드대학

교 사회학 박사 과

정에 2년째 재학 중

이던 펠릭스 엔골(Felix Ngole·38)은 최

근 학교 측에게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 그

는 일을 금지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英 대학원생, 동성애 반대로 퇴학당해”

펠릭스 엔골 

비공개 SNS에서 동성애 반대 …기 독 교 인 의  사 회  진 출 에 장애된다며 항 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특별한 침례식은 후보자와 장소 등 모든 

면에서 화제가 됐다. 

카디프 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트레지가

빌 침례교회는 배리 섬 리조트, 2월 추운 

바다에서 청년 40명에게 침례를 행했다

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란과 아프가

니스탄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라고 한다.

침례 타임즈(Baptist Times)에 따르면, 

세례식은 한 달이 채 안되어 두 번째 행하

는 것으로 트레지가빌 필립 리스(Phylip 

Rees) 목사가 세례식을 주관하며 교회의 

리더들이 짝을 지어 침례를 행했다.

침례 후보자들은 핍립 목사를 통해 복

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들의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지지자들은 해변에서 물

에 나오는 이들에게 뜨거운 음료를 제공

했으며, 일부 참관자들은 이 세례식의 의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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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500명의 기독교인들

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13,000

여 교회가 불타고 130만여 명의 기독교

인들이 인근 국가로 피신한 상태다.

주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보코하람(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은 2014년 전 세계 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단체로 꼽혔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박해국가리스트’에 따르면, 작

년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은 

4,028명이었고, 공격을 당한 교회는 198

개였다.

오픈도어와 나이지리아기독협회

(CAN)는 최근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발생한 끔찍한 폭력을 다룬 보고

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희미한 희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연

합기구인 CAN은, 북부 나이지리아의 교

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풀뿌리 운동과 외

부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들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상실감

을 느끼고 있는 기독교인 난민들에게 관

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의 리사 퍼스

(Lisa Pearce) 대표는 “나이지리아는 세

속적인 연방주들로 구성돼 있으며, 종교

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

나 북부 나이리지아의 현실은 근본적으

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로 고통을 당했으며, 폭

력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슬람의 압력이 

심한 먼 북쪽의 샤리아(이슬람 율법) 주

에서 뿐만 아니라, 샤리아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미들벨트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 결정적인 사실은, 보코하람과 같은 근

본주의 무슬림들을 지지하는 이들, 북부

의 무슬림 정치·종교 지도자들, 하우사-

풀라니 목동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정체

성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북부 기독교인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양산되고, 현재 기

독교의 모습은 실제 멸종되거나 점진적

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무슬림과 기

독교인 간의 사회적 공존도 깨져 버렸다.

보고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상호 

신뢰가 사라지고, 점점 별도의 존재가 되

어가고 있다.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떠났으며, 대중적인 삶을 살거

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됐다”고 밝혔

다. 오픈도어가 만난 122개 교회 지도자

들 중 4분의 3은 “전망이 매우 흐리다”

고 답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희망의 여지도 남겼

다. 교인들이 폭력과 박해로 떠나가고 있

지만,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대

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나이지

리아 북부 주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생존 환경도 열악하지만, 미들벨트

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도피하지 않기로 한 이들은 신앙

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일부 무슬림들이 기독교

로 개종하면서 북부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예수님이 나오는 꿈

을 꾸고 이 같이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

다.

보고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료 무슬림들에

게 살해당하거나 압박을 받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면서 “교회 정책 결정자들, 나

이지리아 정부 관리들, 국제단체들이 나

이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인

식하고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강혜진 기자

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오전 6:00 (토)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  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나이지리아,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 증가 ”

 “印尼정신의학회, 동성애 ‘정신장애’로 분류 ”

 “기독교 개종 무슬림 의사…가정교회 50개 세워 ”
무슬림 의사가 암이 낫는 체험을 한 후 

기독교로 개종해 50개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크리스천투데

이가 최근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

에 살면서 희생적인 의료봉사를 하고 있

는 산제이(가명)는, 암이 치료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했다.

헌신된 무슬림이었던 산제이는, 현재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다. 

그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는 모든 이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개종 

이후 산제이는 수백 명을 예수 그리스도

께 인도했으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

종한 이들을 위해 50개의 가정교회를 개

척했다. 

나이지리아 난민캠프 안의 한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오 픈 도 어,  보 고 서  발 표 하 고 … 국제 사 회 에  관 심  호 소

인도네시아 정신의학회(Indonesian 

Psychiatrists Association)가 동성애자

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정신장애자’

로 분류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최근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정신의학적 문제가 있는 이들로 분류하

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회 대변인인 수지 유스나 데위는 이러

한 결정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편

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염려하

고 있으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성

적 성향들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

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통은 존중되어

야  한다. 우리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

는다.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가

치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서 리야미자르드 

리야쿠두 국방부 장관이 성소수자 커뮤

니티를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 뒤 성

소수자 웹사이트가 폐쇄되고 동성애자들

에 우호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시

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주수프 칼라 부통령은 유엔개발프

로그램에 인도네시아 내 성소수자 프로

그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해 줄 것

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시각을 드러

냈다. 미국 인권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이를 성소수자들에 대

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캠페인은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목록

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도록 운동을 주도

한 단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성소수자 대한 편견 아닌… 방 치 되 면  사 회 적 으 로  용 인 될 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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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

회가 주최한 제97주년 3·1절 기념 

및 故 도이 류이치 목사 국회 추모

예배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

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

렸다.

지난 1월 22일 향년 77세를 일기

로 소천한 故 도이 류이치 목사는 김

영진 전 의원과 함께 한일기독의원

연맹 창설을 주도했고, 매년 삼일절

과 광복절마다 일본 기독교인 의원

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 일본의 만행

과 과오에 대해 고개 숙여 참회했던 

인물이다.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가 사회를 맡은 예배는 이재창 

목사(경기총 전 회장)의 개회기도, 

장헌일 목사(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

연구원 원장)의 성경봉독, 조일래 목

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의 설교, 

소강석 목사의 추모 메시지, 김영진 

장로(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

의 인사말, 추모기도 및 추모사, 평

화의 메달 추서, 추모의 노래, 헌화, 

유족 대표 인사, 김원일 목사(신상교

회 담임)의 축도로 드렸다. 

설교한 조일래 목사는 "일본과 우

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서

로 협력해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故 도이 류이치 목

사님과 같은 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러

나 우리는 용서하되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와 같은 비

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고인을 추모하며 

"그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양

심을 다해 한일 간 진정한 용서와 화

해의 꽃씨를 뿌렸고, 끊임없이 일본

을 대신해 한국에 사죄의 절을 했다"

면서 "그는 이제 떠났지만 그의 정신

과 양심, 신앙은 여전히 현해탄을 오

가며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그를 이어 일본에서 제2, 제3

의 도이 류이치가 나오길 기도하고,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장로는 "소천 후 처음 맞는 

3·1절, 故 도이 류이치 목사님은 하

나님 품에 안겨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

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

히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카지마 슈이치 목사가 일

본 교계를 대표해 추모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로 큰 고통을 느껴 오신 한국 국민들

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참회의 말씀

을 드린다"며 "일본의 큰 죄를 진심

으로 사과하며, 여러분의 큰 사랑으

로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故 도이 류

이치 목사님을 이어 양국의 가

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고

인의 동생 도이 게이치 씨는 

"생전 형님께 베풀어 주신 여

러분의 은혜와 우정, 신뢰에 

감사드린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

랑 안에서 열어가야 할 것이

다. 서로가 우정과 변화의 길

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

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日의 양심, 故 도이 류이치 목사의 신앙

제 520호 132016년 3월 3일 목요일종    합 

제97주년 3·1절 기념 및 故 도이 류이치 목사 국회 추모예배가 거행되고 있다.

베를린 올림픽 일본대표 선수단. (뒷줄 맨 오른쪽 선수가) 故김용식 장로(1910-1985). ⓒ『베를린의 기적(ベルリンの

奇跡―日本サッカ力煌きの一瞬의 저자, 다케노우치 코스케 제공>

제97주년 3·1절 기념 및 고인 국회 추모예배 거행

故도이 류이치 목사

日 '베를린의 기적' 속의 韓國人 김용식 장로

베를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1936년 8월1일. 

히틀러 정권이 아리아 민족의 위

신을 걸고 개최한 독일 베를린 올림

픽에는 인지도도 기술도 낮았던 일

본 축구팀이 참가했는데, 하필이면 

그 첫 상대가 강호 스웨덴팀이었다. 

우승후보라고 평가받던 팀과 시합을 

하게 된 약체 일본팀의 승리란 기대

할 수 없던 터라 일본의 신문기자들 

조차 취재를 단념하고 구장에 모습

을 나타내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

만 3-2의 역전승을 거두며 소위 ‘베

를린의 기적’이라는 이변을 일으켰

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 축구의 

대부라 불리며 주전 선수로 활약한 

김용식(金容植、1910-1985)장로의 

투혼어린 활약이 있었고, 그의 투지

력은 팀 전체에 강한 원동력으로 작

용했다. 

베를린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이 

있던 1935년 당시, 전일본종합축구

선수권 대회 겸 올림픽 파견 선발전, 

메이지진구 대회에서 경성축구단이 

우승할 정도로 조선의 축구 실력은 

아시아 정상에 올라 있었으나 민족

적 차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당

시, 조선축구협회장 여운형의 민족

차별 시정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구협회는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실력의 축구 천재라 불린 김영근

(金永 根）과 김용식 장로 두 사람만

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김영근은 경

성축구단이 「우승한 조선 팀에 있

어서도 개인적으로 우수한 플레이

어는 겨우 김영근, 김용식 등 2-3명 

뿐」(일본의『제11회 올림픽 대회 

보고서』)이라는 최강팀에 대한 비

하에 불만을 표하고, 중국 텐진에 평

양대표팀원으로  원정을 가야한다며 

올림픽 대표팀 합숙을 사퇴했다. 

한편, 김 장로는 육상경기, 피겨 스

케이트 분야에서도 우승하는 등 끊

임없는 노력으로 명성을 날렸고, 자

신의 축구를 통한 세계적 플레이를 

보이며 베를린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요 멤버로 활약하였다. 

최종 대표를 정하던 1936년 4월, 

와세다대학생 10명, 도쿄대 3명, 게

이오대 1명, 문리대 1명이라는 관동

지역의 대학생 15명에 조선 보성전

문학교 김 장로가 출전 대표선수로 

확정되었다. 그렇기에 김 장로의 어

깨에는 개인의 축구 실력은 물론,  일

본팀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조선인 

축구선수로서의 민족적 사명감도 실

려 있었다. 김 장로의 불굴의 투지에

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은 

물론, 목사 아버지를 둔 가정적 환경

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용식 장로는 1910年7月, 황해도 

신천에서 김익두 목사의 3남1녀의 

셋째로 태어났다.  당시 일본은 신사 

참배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

를 강요하였고, 김익두 목사는 일본

의 조선신궁 참배를 거부하다 1925

년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문 등

을 받으며 옥살이를 반복했던 인물

이었다. 그런 항일 의식의 기독교인

이었던 김 목사가 서울로 부임하게 

되자, 김 장로는 조선 최강의 축구실

력을 떨치던 경신중학교에 입학하면

서 본격적인 축구를 하게 된다. 하지

만 1929년 11월에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에 분노한 광주학생운

동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

고, 경신중학교에서도 김 장로와 김

영근, 채금석 등의 축구부 선수들 중

심으로 항일 데모가 전개되면서 경

찰에 지명수배를 받게된다. 그 결과, 

김 장로와 김영근, 채금석, 김성태 등

의 축구부 10명이 퇴학처분을 받고 

명문 경신중학교 축구부는 해체하기

에 이른다. 김 장로는 퇴학 후, 1930

년 당시 광주학생운동 관계로 퇴학

된 조선인 학생들을 대거로 받아들

였던 일본 교토 중심가의 료우요우

중학교(현재의 료우요우 고등학교 

전신)에 2개월간 다닌다. 

이 학교에는 당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퇴학생들을 받아들였는데, 

‘동심초’, ‘산유화’ 등의 작곡자이자 

서울대 음대 교수를 지낸 요석 김성

태 역시 경신중학교 축구부 멤버로 

항일 데모에 참가했다 퇴학을 당하

여 료우요우중학교에서 졸업을 하였

고, 소설가 안수길도 경신학교서 만

세운동으로 퇴학을 당한 뒤 료우요

우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김 장로의 운동 선수로서의 투지

력과 노력의 배경에는 나라를 빼았

긴 민족으로서, 압제를 횡행하는 일

본의 식민지 통치 지배정책에 대한 

강한 저항심은 물론, 목사 아버지에

게서 물려받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

한  민족애가 그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음은 그의 발자취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한 기독교 정신이 그를 일본 

대표팀으로 뛰게했고, 비록 승리는 

Nippon으로 표기되었으나 나라 잃

은 약소 민족의 존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베를린의 기적'에 혼신을 다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리라.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스

웨덴전 및 이탈리아 대표전 2 시합의 

주전 멤버로 활약하였고, 베를린 올

림픽 후에도 일본 대표로서 축구실

력을 발휘하였던 김 장로는 해방 뒤, 

1948년의 런던 올림픽 한국대표 선

수 겸 코치로 출전하였으며, 1952년 

10월의 고려대 OB팀에 참가한 시합

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아버지 목사로부터 물려받은 故김 

장로의 하나님 사랑은 민족애로 승

화되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3·1

절을 맞아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 보게 한다. 

[자료제공: 도쿄가쿠게이대학 이수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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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선진 민주 사회 실현

하고 한반도 자유 통일 이루자.  

올 해는 기미년 3월 1일 우

리 겨레가 일제의 탄압과 포악

한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벌인 지 97년이 된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서울시에 있는 태화관

에 모여 독립통고서를 조선총

독부에 보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모두 일본 경찰에 

스스로 체포되었다.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시내를 행진하며 대

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 운동은 거의 석 달 동안 

전국 도시와 농촌으로 퍼져갔

고 일본, 연해주, 및 미국 등 해

외에서도 1년 동안 지속되었

다. 이 운동은 중국의 5·4 운

동, 인도의 반영운동 및 베트

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

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한국

인의 자유, 평등, 존엄성 및 자

주권 등의 기본권을 되찾으려

는 민족적 의지를 세계에 천명

하고 아시아 공영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상해 대한민국임

시정부가 수립되는 모태가 되

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3·1운동의 숭

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오늘에 

되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샬롬을꿈

꾸는나비행동은 다음 몇 가지

를 제안한다. 

1. 한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 

3·1운동은 자유, 평등, 사랑, 

자주 등과 같은 사람의 기본권

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다. 

일제는 한국 사람이 언

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등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가벼운 죄에 대해서

도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

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되

려고 하는 민족 의지가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다.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날 한

국은 자유 민주 사회로서 민주

화와 경제발전를 이룩하였으

나 공권력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아직도 유치원이나 가

정에서 어린애들이 학대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과잉 민주주의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남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3·1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랑과 자주의 기본권이 보장

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2.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

회를 이뤄야 한다. 

3‧1운동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ㆍ노동

자의 생존권 수호운동이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갖

가지 형태로 경제적 약탈을 자

행했다. 그 결과 노동자 농민

의 생활이 크게 악화되었다. 

3‧1운동은 노동자파업·납

세거부·물산장려·국산품애용 

등의 형태로 민족의 경제적 자

립을 꾀하려는 운동이었다. 이

것은 민족기업을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기업의 

공정치 못한 경제 행위 때문이

다.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현

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아울러 재물에 대

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3. 자주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 

3‧1운동의 기본 사상은 자

주 독립이다. 

독립선언서, 일본정부에 보

낸 통고문, 파리강화회의에 보

낸 독립청원서 등은 민족의 자

주 독립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

다. 3‧1운동은 강렬한 민족의

식과 독립투쟁정신을 불러일

으켰고, 교육의 진흥, 신문예

운동·산업운동을 활성화하여 

민족 자립의 기초를 다지게 하

였다.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강령

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분

야에서 대외의존도가 높다. 특

히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미국

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

와 위안부 문제의 책임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중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으

로부터 핵무기나 장거리미사

일 등의 비대칭적 무기로 위협

받고 있다. 

이제 대한한국은 이러한 대

외의존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자주 국방이 시급

히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아베정권에게 불법적

인 식민 지배와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을 물어야 한다. 

4.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 

3‧1운동은 처음에 몇 개의 

종교 단체와 교육기관이 추진

하였으나 나중에는 전 민족적

이고 일원화된 운동을 벌이기 

위해 천도교, 기독교, 불교, 및 

유림 등의 교단과 기관이 총망

라되어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

였다. 

그 결과 지식인과 학생을 비

롯한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참여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적 

좌우, 노사, 빈부, 세대, 계층 사

이의 대립과 반목이 극심하다. 

이것 때문에 사회 계층 사이에 

위화감이 깊어가고 사회 기반

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이 초래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공공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한

적인 갈등을 넘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합해야 한다. 

5.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평

화로운 인간 존엄성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일제는 군사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뒤 사회 전 분야에서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폭력통

치를 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투옥하였

다. 

이러한 일제의 무력통치에 

3‧1운동은 질서 있는 평화적

인 만세운동으로 맞서 싸워 승

리하였다. 

슬픈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

회 전반에 폭력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폭력은 하나

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

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존엄성을 갖

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

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정의 

및 공동체성 등의 모습으로 나

타난다. 폭력은 사람이 갖는 

존엄성과 남과 더불어 살아가

는 건전한 공동체성을 위협한

다. 폭력은 사람다운 삶과 사

회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

조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3‧1운동의 평화정신을 바탕

으로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극

복해야 하겠다. 

6. 남북통일을 이루어 동아

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 겨레가 남북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지 이미 

70년이 넘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의 참상까지 겪은 것도 모

자라 북한은 끊임없이 대량 살

상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며 무

력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남한은 자위력을 높이기 위

해 군사력 증강에 천문학적 돈

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게 남

북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

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까지 위협을 

받는다. 남북의 고도의 긴장 

국면은 한국, 미국 및 일본이 

그리고 북한, 중국 및 러시아

가 각기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에 이르

게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어

떤 형태든지 이들 나라뿐만 아

니라 이들 나라와 관계된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에 개입된다. 

이제부터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화

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쌓아가고 한반

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7. 한국교회는 사회가 통합되

도록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 

3‧1운동 때 기독교인은 겨

레의 자주독립의 의지를 실현

하기 위해 다른 종파와 적극 

소통하고 연합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사

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계층 간의 

극한적인 질시와 반목 및 대립

의 문제를 푸는 일에 앞장 서

야 한다. 

그것이 우리 겨레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드높이고 자주적

이고 민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

루는데 기여하는 실제적인 길

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됨으로

써 사회에 연합하는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가난하며 억압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

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것이 성경이 가르

치는 가치와 삶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3·1절 특별기고 

3·1운동의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 이어받자

김  영  한  박사

샬롬나비 대표



“목마른 이에게 건네는 열두 모

금 생수”

“예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

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

습니다.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된 사

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페

이스북입니다. ‘목마를 텐데… 외

로울 텐데… 복음이 아니면 그 목

마름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

을 텐데….’ 그 생각으로 새벽마다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쓰기 시작

한 것이 ‘열두 줄의 새벽 말씀 묵

상’입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답답함에 명쾌하게 “답”

하며 속 시원한 깨달음을 마실 수 

있는 신앙의 갈증을 푸는 62가지 

지혜를 담고 있다.

 서로가 진리라 우기며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의 갈증

을 풀 수 있는 것은 술이나 탄산음

료가 아니다. 오직 ‘생수’만이 해갈

의 기쁨을 선사한다. 우리를 새롭

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만이 영혼을 새롭게 한다.

잘나가던 한 언론인이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된 후 발견한 것은 ‘성

도들의 진리를 향한 갈증’이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도.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서 서성거리는 성도들. ‘목마를 텐

데… 외로울 텐데… 복음이 아니

면 그 목마름과 외로움에서 벗어

날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으로 매

일 새벽 페이스북에 12줄의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2만 5

천 팔로워가 이 생수를 마셨고, 해

갈의 기쁨을 누렸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켰다. 《열두 모

금 생수》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 SNS에서 SNS로 퍼 나르던 주

옥 같은 저자의 묵상 글을 모았다. 

〈생명의 삶〉을 기반으로 한 저

자의 묵상은 종일 눈과 귀를 피곤

하게 하던 수많은 메시지 틈새에

서 빛이 되어 잠든 영혼을 깨웠다. 

빛은 어둠이 있기에 더욱 빛난다. 

지금 답 없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

상을 보내고 있는가. 진리를 가장

한 세상의 넘치는 해법들에 진력

나지는 않았는가. 

《열두 모금 생수》를 통해 진정

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

저자 조정민은 25년 동안 언론

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던 저자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

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

사의 길로 들어섰다. 목회자로, 

또 선교 방송국 사장으로 일하다 

2013년부터 새로운 공동체인 베이

직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는 숱한 종교적 방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

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트위터 광장, 페이스북 

우물가에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

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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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예수, 내게 묻다            
김지철 | 두란노 | 224쪽 

모든 질문의 답인 예

수를 만나다. 예수님

은 제자들에게 물었

다. 지금은 ‘나’를 향

해 묻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물음

을 잠시 내려놓고 예

수님이 우리에게 건

네는 물음을 들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습

관처럼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성도를 

일깨워 준다. 또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신

앙과 삶에 대해 학습하고 진정한 신앙의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

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한다. 

탕자교회                 
제라드 윌슨 | 생명의말씀사 | 304쪽    

교회에서 행하는 사

역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중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역에

서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에 맞추

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할 뿐이다. 이 책은 사람들

에게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교

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옳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을 다

시 점검하고 평가하고 제안한다.

토박이 신앙산맥2        

전택부 | 홍성사 | 3088쪽         

드러나지 않았지

만 깊고 올곧은 삶

과 신앙의 생명력의 

전택부 선생에게 다

시 듣는 ‘토박이 정

신’.  왜 토박이 신앙

인가? 토박이 선비

정신 없이는 올바른 

예수쟁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민족의‘한(韓)’ 정신의 실체와 핵심

을 분석· 정리하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

는 것들이 잊히고 왜곡되는 현실을 질타

하며, 내재된 토박이 정신을 거울삼아 한

국 교회의 맹성(猛省)을 촉구하고 있다.

은혜를 쓰다        
넥서스CROSS 성경팀 | 넥세스CROSS | 244쪽   

은혜를 쓴다는 것은 

은혜를 기록한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은혜를 입는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 또  

흘려보낸다는 뜻도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

다.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신다. 내가 인지

하든 그러지 못하든, 느끼든 그러지 못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

고 계신지 살피며 따라가 보라. 말씀에 

머물러 보라. 충분히 머물러 보라. 이 책

이 말씀에 머물도록 도와줄 것이다.

“속 시원한 깨달음을 마셔라”
 신앙의 갈증을 푸는 62가지 지혜 짛

신간추천

열두 모금 생수 

조정민

두란노 | 276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飜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的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신약
신간

구약
출간예정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구(월간목회) 기획          2,106면 

이형규(쿰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고 영 민고 영 민고 영 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前 백석문화대 총장)(前 백석문화대 총장)

번 역 · 주 석번 역 · 주 석번 역 · 주 석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THURSDAY, March 3, 2016  Vol. 520 17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애완동물 목욕, 어항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앰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예수 처형 앞장섰던 로마군의 시선으로 본 ‘부활’”

 부활절 앞둔 개봉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제작진의 작품

피로 물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

덕. 로마군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

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누

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

만 3일 뒤, 예수의 시신은 흔적 없

이 사라지고, 예수가 로마에게서 이

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 부

활했다는 희망의 소리가 점차 거세

진다.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조셉 파인즈)는 보좌관 

루시우스(톰 펠튼)와 함께 사라진 

예수의 3일간의 행적을 뒤쫓기 시

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

야기를 담은 기독 서사 대작 영화 

<부활>이, 부활절을 앞둔 3월 17일 

한국 관객들에게 찾아 간다.

영화 <부활>은 국내에서만 2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전 세계

적인 성공을 거둔 <패션 오브 크라

이스트> 제작진의 작품으로 주목받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엄한 스케

일의 명작으로 영화 팬들에게 큰 사

랑을 받은 <워터 월드>의 케빈 레이

놀즈 감독도 참여해 한층 더 웅장하

고 강력한 드라마를 완성시켰다.

영화 <부활>과 기존 기독교 작품

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독

교인’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로

마군’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기적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영화는 

예수 처형에 앞장섰던 클라비우스

와 루시우스가 사라진 예수의 흔적

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

는 이야기를 담았다. 

케빈 레이놀즈 감독은 “기존의 작

품들과는 색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 마치 탐정 스릴러와 

같은 느낌으로 사건에 다가서며, 관

객들이 주인공과 함께 그의 행적을 

따라가게 만들고 싶었다”고 차별화

된 영화 구성 방식을 강조했다.

영화의 제작자 믹키 리델은 2008

년부터 작품 구상에 들어갔고, “관

객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고

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

려 줘야 한다”는 케빈 레이놀즈 감

독의 생각에 동의하여 이 영화를 탄

생시켰다.

영화는 예수의 기적적인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과 전쟁의 신 외

에는 그 무엇도 믿지 않은 클라비우

스의 시선을 따라간다. 정치적·종

교적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군인으로

서 명령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클라비우스의 모습은, 신앙

을 갖고 있는 종교인뿐 아니라 비종

교인들 모두에게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클라비우스 역의 조셉 파인즈는 

“성경의 이야기와 죽음에 얽힌 미스

터리가 촘촘히 엮인 서사의 구조가 

흥미로웠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의 부

활은, 모든 죽음의 미스터리와도 깊

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배급사 측은 영화에 대해 “기존

의 종교 영화와는 차별화된 시선으

로 접근해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

운 은혜와 감동을, 비기독교인들에

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애 기자

“종교통합 주장 WCC”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있나? 

영화 ‘부활’ 중 한 장면. ⓒ영화사 제공

선교신학연구소(Institute for 

Mission and Theology·IMT)가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합운동 

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연구소 신학선교연구분

과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

표한 논문집의 성격이며, 「WCC 

선교신학 연구」에 이은 IMT 시리

즈 두 번째 책이다.

책을 편집한 IMT 소장 이동주 박

사는 머리말에서 “2013년 10월 개

최된 ‘제10차 WCC 부산총회’는 유

달리 개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심

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대회 기간 

동안 연일 반대 시위가 가라앉지 

않았고, 28개 신학대 총장들이 현

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는 구원이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

다”고 밝혔다. 

이동주 박사는 “복음주의 입장에

서 파악한 WCC 신학의 문제점은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종교다원

주의, 동성애 수용, 용공 등의 문제

만이 아니”라며 “WCC는 종교통합

운동 내지 부산총회에서 선언한 ‘우

주연합운동’ 등을 통해 로마가톨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함으로써, 적그

리스도 시대를 사는 복음적 교회에 

고통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이동주 박사는 책에서 ‘WCC 부

산총회와 종교다원주의’, ‘가톨릭 

교리의 몇 가지 독특성에 관한 성

경적 고찰’, ‘WCC의 교회관과 선교

관: WCC의 Missio Dei 신학을 중

심으로’ 등 세 편의 글을 썼으며, 이 

내용들은 본지에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이 박사는 “WCC는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

파하려는 시도는 없고, 성경적·전

통적 신앙고백과 동시에 종교다원

주의적·자기기만적 이중고백에 취

해 있다”고 했다.

또 “WCC는 성령의 감격이나 하

나님께로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

의 진정한 만남 없이 오직 이웃과

의 평화와 돌봄의 행위들을 촉구하

고, 오직 인류와의 ‘가시적 연합’을 

위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파들을 가시적 통합체로 더 크고 

광범위하게 혼합하면서 뭉쳐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세기 후반부터 WCC와 가

톨릭은 기독교 밖의 정치·경제 통

합운동과 병행하여 세계연합운동

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부

산총회에서는 모든 종교와의 일치

를 포함한 ‘우주연합’의 동향을 보

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WCC는 니케아-콘스

탄티노플 신조를 갖고 있지만 믿음

이나 행위에 대해 아무 신조에도 

구속받지 않으므로 니케아 신조와 

종교다원주의를 동시에 고백할 수 

있고, 1970년대 WCC 대화 프로그

램 책임자들처럼 기독론·성령론·

구원론·교회론을 늘리고 확장시켜 

불신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

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러나 가

톨릭은 교황의 수위권부터 화체설, 

죽은 자들과의 교제신앙 등 특수한 

전통을 결코 버리지 않으려 하므로, 

결과적으로 교리 수호에 관심이 없

는 WCC가 가톨릭에 흡수통합될 가

능성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WCC 대회에 적극 참석한 

한국교회에 대해선 “일부 복음주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WCC 단체 속

으로 뛰어들어갔고, 상징적 복음주

의 지도자들이 WCC의 거대한 후원

자들이 되면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무비판적으로 WCC의 신

앙과 신학적 흐름을 탈 것”이라며 

“WCC 부산총회 이후 한국교회 연

합운동은 세속적 연합운동과 성경

적 연합운동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말로 현재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난

맥상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 외에 WCC 총회에 직접 참가

한 유경석 목사(베데스다교회)가 

‘WCC 부산총회 주제인 <생명>에 

관한 고찰’과 ‘WCC 교회일치운동

과 성경적 교회연합운동’, 박영호 

박사(전 한국성서대 교수)가 ‘WCC 

부산총회에 대한 신학적 평가’, 권

혁찬 목사(전 필리핀 선교사)가 

‘WCC 부산총회의 일치운동이 세계

선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각 집

필했다.

특히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수)의 논문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세 

주요 교단 기독교인들의 공동 성명’

을 마지막으로 싣고 있다. 

이대웅 기자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합…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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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활’ 중 한 장면. ⓒ영화사 제공



A group of some 80 Christian 
pastoral, academic, and lay leaders 
gathered at Young Nak Celebra-
tion Church’s Jefferson campus 
on Saturday to discuss how the 
church could bring back to church 
the ‘dones’ and the ‘nones’ -- those 
who either left the church, or those 
who say they don’t affi liate them-
selves with any religion.

They gathered for the Institute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s 7th Symposium, titled, 
“Christianity Next: the Dones 
and the Nones?” where Richard 
Mouw, the president emeritu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ave a 
keynote address, six speakers were 
featured for a panel, and attendees 
split into smaller groups to discuss 
the issues more in detail. 

A running theme throughout 
the symposium was that those 
‘nones’ and ‘dones’ must not be 
condemned, but understood, and 
that the church as a whole must 
provide a space for those who have 
questions about the faith to be able 
to discuss or explore those ques-
tions in a safe environment.

Indeed, some shared during the 
small group discussions of how 
they felt they were unable to come 
to people in the church with their 
doubts or questions.

“I wanted to talk about racial and 
social justice issues, but I didn’t feel 
comfortable to do so at my church,” 
shared one young woman in her 
20s at one of the breakout groups.

Irene Cho, the program man-
ager for the Fuller Youth Institute 
(FYI), said she was even fi red from 
her church for allowing certain 
behaviors within her youth group. 
For example, many of her youth 

whom she was pastoring at the 
time had struggles with smok-
ing cigarettes. She had expressed 
to them that she is against them 
smoking and encouraged them to 
quit smoking. But when the youth 
group went on a retreat, she told 
them to let her know if they felt they 
could not win the urge to smoke at 
the retreat site, and that she would 
drive them out to a location where 
they could smoke and come back.

“Isn’t it better for them to know 
that I am walking with them in 
their struggles, rather than giving 
them a black and white, yes or no, 

structure?” Cho asked.
“When I talked with some of 

them later on, they weren’t go-
ing to church anymore, but they 
would tell me, ‘If I did go back to 
church, I wish it was like how our 
youth group was with you,’” she 
recalled.

Kay Higuera Smith touched 
upon the impact of leaders in the 
church, and the weight of their 
position in terms of leading the 
body. They must be held account-
able and even sometimes rebuked 
when necessary, she said.

One middle-aged woman in 

Smith’s breakout group shared 
openly about an experience she 
had in which she was kicked out 
of her church when she was 23. 
She said she hadn’t felt ready to 
commit to another church for fi ve 
years after that experience, due to 
the betrayal and hurt that she felt.

“When I was 28, I fi nally felt 
ready to recommit to a body,” she 
explained, “because I wanted to 
obey God’s word to be a part of 
the body. I learned not to trust my 
pastors, but to love them.”

“There is a tendency to feel 
it’s sinful to criticize the pastor,” 
Smith said in response, “but they 
are sometimes the most responsi-
ble and must be held accountable 
when they have done wrong.”

Steve Choi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having strong and 
committed leaders in the home 
and in the church. If there could 
be a strategy on how to revitalize 
or reimagine the church, he said 
he would focus on investing in the 
family and the church leaders.

Parents spend “18 years dis-
cipling the child,” Choi said. 
“Churches and other people may 
come and go, but parents will al-
ways be there.”

Yet even within the church, there 
is a need for committed leadership, 
he added. “Ministry is tough. It is 
taxing,” Choi said. But if leaders 
leave the church after short stints, 
it discredits the message that they 
preach to the congregation, he ex-
plained.

“We need to invest in raising up 
good leaders in the church -- not 
just book smart or theologically 
smart. But really good leaders who 
are men and women of humility, 
integrity, who are in it for the long 
h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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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rld

Missions
Conference

to Take 
Place in

Los Angeles

The Call is planning for an all-
day revival gathering at the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with 
hopes for a revival like that of the 
Azusa Street Revival that took 
place on 1906, and Korean Chris-
tians have been invited to kick off 
the gathering.

“We’re not looking for an event,” 
said Lou Engle, the founder of The 
Call. “We want a breakthrough.”

The Call has hosted numerous 
gatherings of fasting and prayer 
over the years for youth and young 
adults, including one that took 
place in Washington, D.C. that 
gathered some 400,000 people in 
the year 2000.

The upcoming gathering, called 
‘Azusa Now,’ is set to take place on 
April 9 from 7:30 AM to 10 PM, 
and has a slight “shift” in focus, 
according to Engle. Whereas pre-
vious gatherings hosted by The 
Call focused on prayer and fast-
ing, the upcoming gathering will 
also focus o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igns and wonders,” 
Engle said.

Yet another aspect that sets this 
upcoming gathering apart from 
the previous gatherings hosted 
by The Call is its intentional focus 
on gathering an ethnically diverse 
group. 

Just as the Azusa Street Revival 
in the early 20th century brought 
togethe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s, Engle said, uni-
ty within the church across races 
and denominations must occur for 
revival today.

“Somewhere between 1909-
1913, William Seymour proph-
esied that in 100 years another 
wave of revival would come that 
far eclipsed what took place at the 
original Azusa Street Revival,” said 
Azusa Now organizers in a state-
ment.

“We are asking the Holy Spirit 
to truly and deeply unite Anglo, 
African American, Asian, Hispan-
ic, Native American -- every tribe 
and tongue -- in a holy, historic 
convocation where once again, 
surrounded by crisis and division 
in our land, it could truly be said: 
‘The blood of Jesus washed away 
the color line at Azusa!’” organizers 

continue. “Only a united church 
can heal a divided nation!”

Various ethnic groups will be 
leading different segments of 
the upcoming gathering. Korean 
Christians specifi cally will be lead-
ing the fi rst segment of the day 
in Korean from 7:30 to 8:10 AM, 
and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through device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day.

“Revival is not an option for us,” 
Engle said, “and we ask that the 
Korean church bring its redemp-
tive gift. Lead us in the morning 
with your gift.”

Azusa Now organizers decided 
to reach out to the Korean church 
leaders after encountering them 
and seeing them pray at numerous 
prayer gathering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part-
nership with ‘Line in the Sand,’ 
including the most recent prayer 
gathering that Korean church 
leaders hosted in November of 
2015, where Engle participated as 
one of the speakers.

“Those who were part of the Azu-
sa Street Revival or the Pyongyang 
Revival would not have known the 
future impact of what they were 
a part of,” said Reverend Yu Chul 

Chin, the senior pastor of Los An-
geles Full Gospel Church. “But the 
obedience of each person at that 
time led to an event marked in his-
tory. We also don’t know what will 
happen through this, but we sim-
ply desire to serve in hopes that 
God will carry out what He desires 
to do through this.”

The evening portion of the day, 
from 4 to 10 PM, will be evangelis-
tic, and focused on preaching the 
gospel and praying for healing, ac-
cording to organizers. 

Starting March 28, organizers 
are planning to mobilize at least 
3,000 people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and bring them to the 
April 9 event through one-on-one 
evangelism and prayer, revitaliza-
tion of outdoor spaces in public 
housing developments in South 
East L.A., community BBQs and 
festivals in South East L.A., after 
school outreaches at public high 
schools, and an event with Nick 
Vujicic on April 1.

Some 38,000 have registered 
for Azusa Now thus far, according 
to organizers. Though the event is 
free, organizers encouraged those 
who are interested to register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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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Years After Azusa St. Revival, New Hopes 
Arise for ‘Azusa Now’

Known as the ‘Olympics’ of 
Korean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WMC) will be tak-
ing place in Los Angeles for the 
fi rst time in its almost 30-year his-
tory. KWMC, which takes place 
once every four years, had always 
taken place at Wheaton College 
near Chicago since its beginnings 
in 1988, but this year the confer-
ence location has moved to Los 
Angeles. The conference dates, 
which were usually in July, have 
also been pushed earlier to June.

Reverend Suk-Hee Ko, who i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ew 
York headquarters of 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came to Los Angeles on March 1, 
about three months before the 
conference, to introduce the con-
ference and encourage Korean 
churches to support and partici-
pate in the conference.

“We decided to move the con-
ference location from the Midwest 
to the Southwest due to requests 
from our missionaries,” explained 
Ko at the press conference on 
Tuesday.

“Our lineup of speakers are ex-
perts in various different topics,” 
Ko continued, “and I expect that 
everyone who attends will be chal-
lenged.”

“I believe it will be an opportuni-
ty for missionaries to be recharged, 
and for local church pastors to re-
discover their calling in missions,”  
said Reverend Paul K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
tries International and the lead or-
ganizer of the conference.

Organizers predict that some 
1,200 to 1,500 missionaries will 
attend this year’s conference along 
with some 4,000 local church pas-
tors and congregants.

As a result, the organizers hope 
that local church pastors and lead-
ers would be challenged once again 
to participate in world missions. 
This year’s lineup of speakers in-
clude Loren Cunningham, the 
founder of Youth With A Mission 
(YWAM); David Ross, the presi-
dent of YWAM’s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Paul 
Eshleman, the vice president of 
coverage at Campus Crusade for 
Christ; Todd Johnson,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
al Christianity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and Mi-
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and CEO of the Lausanne Move-
ment, among others. Attendees 
will be able to listen to and meet 
with experts on world missions 
through 200 different seminars 
and fora at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will be divided 
into separate Korean and Eng-
lish tracks, and will take place 
from June 6 to 10 at Azusa Pacifi c 
University. A children’s missions 
conference will be taking place si-
multaneously as well, so organiz-
ers encouraged young couples to 
attend with their children. 

A separate conference for mem-
bers of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and another 
conference for children of mis-
sionaries will be taking place from 
June 3 to 6.

BY RACHAEL LEE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BY RACHAEL LEE

Lou Engle, the founder of The Call, explained the vision behind ‘Azusa Now.’

Local church pastors and organizers of ‘Azusa Now’ prayed together for the event.

How Can the Church Bring Back the ‘Dones’ and 
‘Nones’? Pastoral, Academic, Lay Leaders Weigh In

Panelists shared their thoughts at ISAAC’s 7th Symposium. (Photo courtesy of ISAAC)

About 80 pastors, academics, and lay leaders attended the recent ISAAC symposium.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www.christcentralsc.com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Pe-
ter Kim’s journey with politics began 
at a young age, beginning with his in-
ternship at Congressman Ed Royce’s 
offi ce as a high school student. Kim 
also volunteered in Republican politics 
as a colleg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im previously 
worked for Assemblywoman Young 
Kim, when she was a commissioner on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Asian American Pacifi c Islanders 
(AAPI) for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and during her campaign for 
and term on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Kim also previously 
worked for La Palma City’s Traffi c 
Safety Committee, from which he was 
appointed to become a candidate for 
City Council in 2012.

Q: How did your interest in politics 
begin?

A: In high school, I wa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pro-
gram, and I was not given the oppor-
tunity to have government class. And I 
just thought, ‘This is crazy. Let me just 
fi nd out who my Congressman is.’ And 
it was Ed Royce at that time. I went to 
his website, and I saw all of these poli-
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 just thought, ‘Why does this 
White, male, conservative guy have 
so much interest for North Korean is-
sues?’ So I applied to be an intern and 
they accepted me as a high school stu-
dent. And that’s where it started.

Some members of my family are 
also involved in politics. Paul Song 
is very active in Democratic politics, 
and my sister, Sandra Lee, recently 
was elected onto the Cypress School 
Board. My sister’s not much of a politi-
cian actually, but she’s very passionate 
about education -- and that’s the thing. 
Even though you may not like politics, 
if you are a great doctor, or attorney, or 
anything, you can leverage your skill 
sets. Whenever you’re ready, you can 
be a part of government and use your 
talents in government. That’s just one 
way you can serve the public.

Q: What’s your faith background 
and how has it infl uenced your journey 
and your decisions?

A: I’ve been a Christian all my life. 
I know that it is God’s plan, and that 
it wasn’t an accident or coincidence 
that I have been able to meet various 
people that have helped me through-
out my life.

Q: Many politically active Korean 
Americans tend to focus on immigra-
tion as a major issue that infl uences 
their votes. At the same time, Korean 
Americans who are also Christian may 
feel confl icted as their religious val-
ues tend to lean conservatively. How 
would you advise them on how to bal-
ance that dichotomy?

A: I think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Republi-
can party is against illegal immigra-
tion. My parents came in the 1970s, 
and they are the benefi ciaries of the 
policies of Nixon and Ford at the time. 
Whatever the solution is to address il-
legal immigration, policy-wise, there 
needs to be a way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who follow the law are 
the ones who are accepted and able to 

come to the U.S.
I do notice that the Korean church 

is very focused on social policies. 
Many churches have been gathering 
signatures to express their opposition 
against the transgender bathroom law 
in California recently. And I think it’s 
good that the church cares about these 
issues and are active about what they 
believe is important. And ultimately, 
I think they should simply vote for 
whatever values they believe to be 
most important. Beyond three major 
issues that Christians may prioritize 
-- abortion, same-sex marriage, and 
transgender issues -- all of the issues 
that are being discussed, whatever is 
important to the church is important 
to everyone. We all want better jobs, 
and better infrastructure.

Q: Over the years that you have been 
politically active, do you feel that there 
has been progress in having better rep-
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 inter-
ests in terms of policies?

A: For me here in La Palma at least, 
I don’t think I did anything specifi cally 
policy-wise that was just for the Kore-
an American interests. We have done 
a lot of Korean American outreach, 
such as supporting the resolution to 
acknowledge Korean American Day. 
A Korean American church here pro-
vides their space for us and invites city 
employees to eat Korean food as well. 
We also send some of our city employ-
ees to South Korea through the Global 
Cooperation Society, which has an an-
nual program where city employees in 
the U.S. can go to Korea. Our previous 
city manager had the opportunity to 
go, and it was her fi rst time going to 
Korea, and experiencing the culture.

But on the local level, in terms of pol-
icy, everyone wants better infrastruc-
ture, stable economy, and a fi scally 
responsible government. We are more 
cognizant of reaching out to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 we’re the fi rst 
city to be majority Asian American. 
And we are working on many differ-
ent things regarding education here, 
such as focusing efforts to help our 
students go to La Palma City schools. 
It’s important to focus on ethnic needs 
of course, but what we want are also 
things that everyone wants. If we get 
too engrained in the ethnic interests, it 
separates people and divides.

However, I do think that the growth 
of Korean Americans in offi ce is a rep-
resentation of how muc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grown as a 
whole politically. La Palma City may 
be small, but actually we are an impor-
tant junctur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 it’s sort of the front lines 
of political empowerment to be hon-
est. We have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s in different levels of gov-
ernment, with Michelle Steel on the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for the 2nd District, Young Kim as the 
Assemblywoman for the 65th District, 
and myself and Steve Hwangbo as 
members of La Palma City Council. 
Where else in the country is it that 
way? In that sense, I think we’ve made 
a lot of great strides.

Q: According to Pew Research Cen-
ter’s most recent study, Asian American 
voter turnout seems to still lag behind 
that of other ethnic groups. 

A: I think that people may not vote 
because there is often so much to vote 
on, and people don’t know how to 
vote. But now, I think it’s been made 
so much easier to vote because of the 
permanent absentee ballots. The bal-
lots and packets are all even available 
in Korean now. My parents get their 
ballots in Korean. So my argument is, 
there’s no excuse not to vote anymore. 

Every vote really counts. We’ve had 
very close elections before. Even with 
David Ryu (LA City Council Member), 
he scraped by in the primaries with a 
very small difference of votes. Many 
candidates have won by very narrow 
margins. If everyone votes, the politi-
cal empowerment grows. You have to 
do your part in order to aggregate and 
make the community stronger.

To have a voice in the whole process, 
to have a seat at the table -- What is it 
that you want? The only way you could 
voice that is through voting.

Q: You are running for re-election 
as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What’s on your platform for this year?

A: La Palma City’s needs are not 
unique. We’re going through fi scal dif-
fi culties. Oil prices are very low. So right 
now we’re focusing on, how can we, in 
the long term, be fi nancially sustain-
able? In terms of other priorities, we’re 
also focusing 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and fi nancial stability. We’re a 
small city, so economies of scale are 
not on our side. Voters will have to de-
termine what is a priority for them. We 
have to fi gure out, what can we do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ervice? So 
voters would be asked, ‘Are you willing 
to pay more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ervice? Or are the services not im-
portant enough that you would want to 
pay more for them?’ Our council right 
now is discussing these issues. And as 
a Council Member, I would say we’ve 
done a lot of things to reduce cost, and 
we have been doing everything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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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alma City Council Member
Peter Kim: Voting Is ‘Having a Voice’

BY RACHAEL LEE

(Photo courtesy of Peter Kim)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g Adults):  7:30 PM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g Adults):  7:30 PM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Good Stewards Church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 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 erson: 150 W. Je� 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 erson: 150 W. Je� erson Blvd., LA, CA 90007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churchofsouthland.com

A Chinese pastor who was involved 
in protesting against removing the 
cross atop his church has been sen-
tenced 14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corruption, swindling, and gather-
ing people to disturb social order, ac-
cording to media reports.

Bao Guohua was a government-ap-
proved pastor and had resisted the cross 
removal campaign in Zhejiang prov-
ince, where about 1,200 crosses were 
removed during the past two years. His 
wife, Xing Wenxiang, was sentenced to 
12 years for similar charges.

About 10 people from their church 
were also charged, but the Chinese 
media has not released details of 
their sentences. The court confi scated 
600,000 renminbi (about $92,000) 
each from Bao and his wife, and fi ned 
Bao with $15,000 and about $14,000 
from his wife.

The media reported that their sen-
tences were the most severe, which 
have not been imposed on any of the 
church leaders in China as yet.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fused 
to relent in taking down crosses, and 

maintains that the crosses violate build-
ing codes. However, Christian activists 
say that authorities want to suppress 
Christianity in Zhejiang,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China’s Jerusalem.”

Last year, the authorities reinforced 
a ban on admitting non-atheist mem-
bers in the Communist Party in Zheji-
ang province.

As the cross removal campaign in 
Zhejiang started, many of the build-
ings were also deemed “illegal struc-
tures” and razed to the ground.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Christianity in China continues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everal 
clergy members and lawyers defend-
ing churches and protesting against 
the removal of crosses.

This week, Zhang Kai, a prominent 
Christian lawyer who took up cases of 
cross removal, was compelled to con-
fess on a local television station that 
he took money from China Aid direc-
tor Bob Fu to defend churches in his 
capacity as a lawyer, and was trying 
to “change China’s political system.” 
Zhang was arrested a day before his 

meeting with US ambassador-at-large 
David Saperstein in August last year.

Responding to Zhang’s “confession”, 
China Aid director Bob Fu released a 
statement saying, “Although China 
Aid is mentioned in the shameful Chi-
nese Communist Party’s offi cial propa-
ganda as an ‘overseas force supporting 
Zhang Kai’s legal defense work,’ we 
will never be intimidated nor cease to 
continue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for all in China.”

In January this year, Gu Yuese, pas-
tor of Hangzhou city’s Chongyi Church, 
was arrested, who too had protested 
the removal of crosses in Zhejiang 
province. His wife, Zhou Lian Mei, was 
informed by the city police that he was 
detained on suspicions of swindling. 
Chongyi Church is the largest church in 
China with over 10,000 congregants,  
and is government-approved.

“Increasingly, we feel God’s good in-
tentions in this storm,” Mei said after 
the incident. “It will refi ne every impu-
rity in our ministry team to the greatest 
extent and compel us to love the Lord 
and people more purely.”

Pastor in China Sentenced to
14 Years in Prison
Government-approved pastor was active in opposing removal of crosses

“You have to do your 
part in order to ...

make the community 
stronger.”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v.com 

Cornerstone Church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ASTOR HENRY LEE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Los Angeles
Full Gospel 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www.livinghopecc.org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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